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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있는 방 䟯

이사진은 1947년군정때당시군정예술고문으로있었던헤이모위츠고문이찍었던사진이다. 현재미국에살고있는

그가얼마전사진을보내왔다. 우리나라에는단한장뿐인사진이다. 장소는덕수궁으로당시예술계의젊고역량있는

현역들이모여가든파티를하고있다.

이중에서김순남이가장기억에남는다. 김순남은작곡가이며임화의시에곡을붙여, <인민항쟁가> <남조선형제여잊

지말아> <해방의노래> 등을작곡했다. 이곡들은좌익으로활동하는사람들이많이애창하던노래였다.

가든파티를할때도김순남은체포령이내려져있었다. 그러나예술고문인헤이모위츠주최로열린파티이기때문에

치외법권으로가든파티에참여할수있었다.

헤이모위츠역시음악가이다. 그래서인지김순남의뛰어난음악적재능을알고적극적으로밀어주었다. 당시체포령

이내렸음에도불구하고자신의지프차에태워종로거리를활보하고다니기도했다. 또한군정동안에는한국경찰들이

김순남을체포하지못하도록보호하기도했다.

이처럼그당시에는좌익이니우익이니아옹다옹하면서도한사람의예술인으로서는서로존중하는풍조가있었는데

현재그런교류가소멸된것이몹시아쉽다.

좌우익을넘어섰던예술인가든파티
글_박용구 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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䢞김동석(1913∼?) : 경기도출생. 평론가. 경성제대법문학부졸업. 광복전에여러잡지에수필등을기고했고

첫수필집「해변의시」, 시집「길」등간행. 대한민국정부수립을전후하여월북.

䢟김순남(1917∼1986) : 서울출생. 한국최초의현대음악작곡가. 경성사범학교를졸업하고일본에서유학하여

작곡전공. 1942년귀국하여‘성연회’라는지하서클에서프롤레타리아트음악운동주도. 체포령이내려지자

월북, 그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제1기대의원을지내면서활발한작품활동을하였으나, 남로

당계반동예술인이라는혐의로숙청당함.

䢠정윤주(1918∼) : 경남충무출생. 작곡자. 경성전기전문졸업. 부산에서무용조곡<까치의죽음>을발표했으며,

제1회한국작곡대상수상. 제2회국립무용단무용조곡 <사신의독백>, 제1회서울음악제에서교향곡제2번

〈속죄〉등발표.

䢡남궁요열(1912∼) : 전남광주출생. 음악지휘자. 니혼대학예술과졸업. 고려교향악단운영위원, 서울교향

악단운영위원, 해군군악학교교장및군악대장등을역임. 2회에걸친국방장관표창과금성화랑훈장을

수상하였다.

䢢박민종(1918∼) : 경기도개성출생. 바이올리니스트. 파리국립음악원졸업. 경희대음대학장, 서울대음대

교수를역임했으며, 유럽·미국·일본등지에서수십차례의연주와지휘했다. 도쿄예술대학에서장학상을

받았다.

䢣채정근: 저널리스트. 고려교향악단사무총장역임.

䢤윤기선(1921∼): 서울출생. 피아니스트. 도쿄예술대, 줄리어드음대를졸업했다. 이화여대음대, 하르트음대출

강. 연세대음대강사역임. 

䢥이인범(1914∼1974) : 평북 용천 출생. 성악가. 한국오페라연구회를 창설하고 연세대학 음악대학장을 역임.

1970년국민훈장동백장수상.

䢦정희석(1917∼) : 서울출생. 바이올리니스트, 지휘자. 도쿄소치쿠교향악단단원, 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

단객원지휘자, 연세대음대, 이화여대음대교수역임. 대한민국문화예술상(1974)을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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